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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가 바닥을 닦고 있다. 상연은 뒤에서 서랍을 정리하고 있다. 상연은 강재에게 물어본다.

상연
오늘 같은 경우는 자주 있나요? 뭐 찾고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던지.

강재
아뇨. 애초에 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들 부모도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구요.

상연
그럼 오늘은 뭐 사라지면 큰일 나겠네요?

강재
그쵸, 아침에 신고한대나 뭐래나. 우리만 나쁜 새끼 되는 거예요. 난감하지 참. 그래도 아까 

찾아뒀으니까 다행이지.

상연
없던데요.

강재는 걸레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상연
반지. 없어요.

강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한다. 

상연
아버지 유품 맞아요?



걸음을 멈추는 강재. 상연을 바라본다. 

강재
뭐라구요? 

상연
 아버지 꺼 맞냐구요. 

강재
무슨 소리야. 유품 맞아요.

상연은 강재에게 다가온다. 

상연
한 번 봐요, 그럼. 

강재
뭘요.

상연
상자에 없다니까요? 아버지 유품인지 아닌지 보자구요.

  강재는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친다. 상연의 시선이 강재의 손으로 간다. 장갑이 씌워져 
있는 손. 다시 시선을 강재의 눈으로 향한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둘. 상연, 시선은 강재에
게 고정한 채 손을 강재의 손으로 가져다 댄다. 빠르게 몸을 뒤로하고 손으로 상연의 손을 쳐
내는 강재. 한 번 더 다가가는 상연. 강재도 역시 손을 쳐낸다. 엉겨 붙는 둘. 점점 과격해진
다. 강재의 멱살을 잡는 상연. 

상연
맞네.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강재는 힘껏 상연을 밀친다.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상연.

형우
야! 

형우가 문 앞에 서서 크게 소리친다.  

형우
뭐야 지금. 

  강재는 숨을 고른다. 상연은 바닥에 새우처럼 누워, 등을 보이고 있다. 앓는 소리를 하며 말
하는 상연. 

상연
아.. 강재씨가 오전에 유가족들이 찾으시는 거 몰래 챙기시길래, 선배님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때리셔서.. 

  상연은 맞기라도 한 듯 신음을 낸다, 배를 움켜잡고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강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형우는 이마를 부여잡고 한숨을 쉰다. 몸을 돌려 상자가 있는 
부엌으로 가능 형우. 상자를 방으로 들고 와서 열고는 바닥에 쏟는다. 반지는 보이지 않는다. 
형우는 강재를 보며 말한다.

형우
뭐야. 그래서. 어딨는데 반지가.

강재
아니, 이거 약혼 반지 맞아요. 씨발 왜 그래 다들 진짜.

상연
반지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이 강재씨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똑같이 생겼어 저 

반지.




